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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stainability of fishing villages is threatened by manpower shortages due to population aging and 

poor settlement conditions. In the reality of poor fishing villages, the importance of women's labor is more 

emphasized than that of the past because female workers are key workers in fishing labor, processing and 

sales of marine products. However, policy support for female fishermen is not sufficien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policy makers did not properly recognize the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In fact, fishing 

villag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emale workforce as a slogan, but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estimate the labor value. There was not even a review of the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value of 

labor that was attempted in similar fields. As a result, the policy importance of female fishermen was 

underestimated for there was no attempt to evaluate their value even though women had been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the fishery from the past. Female fishermen’s labor is under the dual labor structure of 

housework and fishing labor. Therefore, in this study, housework and fishing labor were estimated separately 

and the total labor value was calculated.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estimating the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were obtained through a survey.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was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present income method and the total replacement cost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tal labor value of female fishermen was about 4.4 trillion won, which is about half of 

the total fishery production of 9 trillion w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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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천ㆍ이창수

Ⅰ. 서  론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과 같이 어촌 역시 고령화로 인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여러 문제 중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과 현실적 접근을 통한 대응

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어가인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40% 이상 감소했고, 65세 인구의 비중은 

20% 이상 늘어났다1). 또한 어업에서 6차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생산활동만이 강조되던 것과

는 달리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수산 부문의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여성이다. 여성인력은 

그간 어업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관심받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어업활동에 참여해 왔다(이창

수ㆍ김종천, 2021). 어업은 상당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생산 부문 외에도 가공, 유통, 판매 

등에서 여성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수산 부문의 여성인력, 즉 여성어업인2)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낮은 편이다. 예로부터 여성의 승선을 금기시하는 인습이 이어졌고, 육체적 한계 

등으로 여성이 직접적인 수산물생산보다는 생산지원, 생산 후 처리 등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이다3). 

여성어업인은 2000년대 중반이 넘어서야 정부조직 개편4)을 계기로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참고한 아류에 불과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으로 독자적인 여성어업

인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이후 10년이 되지 않는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5).

오늘날 여성어업인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정책적 관심은 아직도 기대보다 낮은 실

정이다. 이러한 점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실제 여성어업

인은 가사와 어업 참여를 통해 어가의 생계유지, 지역사회 기여 등의 가치를 실현해 왔다. 하지만 그들

의 가치가 수치상 추정되거나 평가에 대해 공론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수립 등에 활

용되지 못했다. 여성어업인은 가사와 어업노동이라는 이중의 노동구조에 놓여 있지만 무급노동자로 취

급받아 생활 및 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즉 여성어업인들은 어업 생산활

동 및 가사 활동의 수행자이지만 수행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많은 노동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 가치

를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적으로도 어가소득에 어가 주부의 역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

다. 요컨대 수산 부문은 여타 부문과는 달리 여성이 가정의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어업 

생산활동 등 어업노동에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가치 추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 어가인구는 2010년 17만 1,191명에서 2021년 현재 9만 3,798명으로 지난 11년 동

안 42.5%가 줄었다. 연령구조의 경우 40세 미만 인구 비중은 2010년 27.8%에서 2021년 15.0%로 12.8% p 줄어든 

반면, 65세 인구의 비중은 동 기간 23.1%에서 40.5%로 17.4% p 늘었다.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는 어업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종사자 등으로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

다. 이에 법을 기준으로 여성어업인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주장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가(漁家)의 개념을 

토대로 어업인의 범위를 인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여성어업인은 어가인구 중 성별(性別)이 여성인 자를 말한다.

3) 여성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나잠어업(해녀), 맨손어업 등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거나 또는 

부업(副業)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4)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와 농림부가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였다.

5) 2013년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으로 수산 부문의 독자적인 여성어업인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

본계획(’17~’21년)을 거쳐 현재 ’22~’26년의 5개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

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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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과 같이 어촌 역시 고령화로 인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여러 문제 중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과 현실적 접근을 통한 대응

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어가인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40% 이상 감소했고, 65세 인구의 비중은 

20% 이상 늘어났다1). 또한 어업에서 6차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생산활동만이 강조되던 것과

는 달리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수산 부문의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여성이다. 여성인력은 

그간 어업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관심받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으로 어업활동에 참여해 왔다(이창

수ㆍ김종천, 2021). 어업은 상당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생산 부문 외에도 가공, 유통, 판매 

등에서 여성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수산 부문의 여성인력, 즉 여성어업인2)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낮은 편이다. 예로부터 여성의 승선을 금기시하는 인습이 이어졌고, 육체적 한계 

등으로 여성이 직접적인 수산물생산보다는 생산지원, 생산 후 처리 등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이다3). 

여성어업인은 2000년대 중반이 넘어서야 정부조직 개편4)을 계기로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참고한 아류에 불과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으로 독자적인 여성어업

인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이후 10년이 되지 않는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5).

오늘날 여성어업인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정책적 관심은 아직도 기대보다 낮은 실

정이다. 이러한 점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실제 여성어업

인은 가사와 어업 참여를 통해 어가의 생계유지, 지역사회 기여 등의 가치를 실현해 왔다. 하지만 그들

의 가치가 수치상 추정되거나 평가에 대해 공론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수립 등에 활

용되지 못했다. 여성어업인은 가사와 어업노동이라는 이중의 노동구조에 놓여 있지만 무급노동자로 취

급받아 생활 및 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즉 여성어업인들은 어업 생산활

동 및 가사 활동의 수행자이지만 수행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많은 노동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 가치

를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적으로도 어가소득에 어가 주부의 역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

다. 요컨대 수산 부문은 여타 부문과는 달리 여성이 가정의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어업 

생산활동 등 어업노동에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가치 추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 어가인구는 2010년 17만 1,191명에서 2021년 현재 9만 3,798명으로 지난 11년 동

안 42.5%가 줄었다. 연령구조의 경우 40세 미만 인구 비중은 2010년 27.8%에서 2021년 15.0%로 12.8% p 줄어든 

반면, 65세 인구의 비중은 동 기간 23.1%에서 40.5%로 17.4% p 늘었다.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는 어업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종사자 등으로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정하고 있

다. 이에 법을 기준으로 여성어업인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주장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가(漁家)의 개념을 

토대로 어업인의 범위를 인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여성어업인은 어가인구 중 성별(性別)이 여성인 자를 말한다.

3) 여성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나잠어업(해녀), 맨손어업 등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거나 또는 

부업(副業)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4)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와 농림부가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였다.

5) 2013년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으로 수산 부문의 독자적인 여성어업인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

본계획(’17~’21년)을 거쳐 현재 ’22~’26년의 5개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

진 중이다.

한편 여성어업인은 정책 부문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

이 수산 부문의 독자적인 여성정책이 출범한 것이 10년이 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활발하

지 못한 것이다.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최초의 연구는 정부 조직의 통합이 있기 이전인 2005년 최성애 

등(2005)에 의해 시도되었다6). 그러나 그 이후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크지 않았고, 정책적

인 수요도 미미하여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여명희(2012)의 간헐적인 연구가 

있었을 뿐이고, 2017년에 와서야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임우연(2017), 이창수ㆍ박지훈

(2017, 2019), 이창수ㆍ김종천(2021)은 여성어업인의 노동실태, 진혜민(2019)은 복지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창수 등(2019)은 여성어업인의 어촌비즈니스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이들 

연구는 여성어업인이 겪는 어촌에서의 삶과 노동 등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

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배금순(2017)의 경우 노동강도와 작업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창수·김종천(2022)은 여성의 노동가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에 대해 검토했다. 본 연구는 여

성어업인의 노동가치를 추정하는데 목적을 둠으로써 이창수·김종천(2022)의 후속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했던 기존 연구들과는 차이점이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여성어업인의 변화된 위상과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표는 어촌사회의 노동구조와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수산업 전체의 가치를 여성어업인의 부분적인 노동가치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를 왜 추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

한 연구 이유이기도 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 노동의 가치평가 방법

과거 여성의 노동은 가사노동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거래되

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의 노동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여성의 노동을 비시장적인 노동으로 간주하고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비시장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방법과 시장비용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기회비용 방법은 주부가 취업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본

다. 반면에 시장비용 방법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 대행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가

사노동의 가치로 본다. 이 경우 어떤 업종이나 품종에 노동을 투입하는가에 따라 어업노동시간이 달

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노동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보면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기회

비용법, 요구임금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방법은 시간을 주요 요인으로 삼아 분석한다는 특징

이 있다. 먼저 총합적 대체비용법은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

할 만한 직업인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

6)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88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여성농업인 정책도 2000년대 들어 본격 추진되었음을 감안하

면 여타 부문에 비해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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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반면, 가사도우미, 가정부, 파출부, 총괄 관리자와 같은 대체직의 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둘째, 전문가 대체비용법은 시장비용방법의 하나이다. 노동을 각각의 작업영역으로 분류하여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후 각각의 작업영역에 해당하는 대체 직종의 노동시장에서 지급되는 시장임금률을 적

용하여 노동의 가치를 산출한다. 해당 노동을 대체하여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단순히 

노동량만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시장대체자의 용역 가치를 실제 알고자 하는 노동가치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노동의 가치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 방법에

는 작업영역을 분류하는 것, 대체 직업에 따른 임금률 선정 등이 어렵고 모든 작업에 전문인력을 고

용하는 것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개별 가계의 생산활동을 대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비용법이다. 이것은 주부가 취업하게 되면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 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가계 생산 혹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배분할 때 시간당 가계 생산의 한계 

가치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률과 같은 점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구임금법(reservation wage)은 shadow wage를 추정하여 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 여기서 요구임금은 일종의 shadow wage로서 비취업주부로 하여금 취업주부에게는 계속 노동시장

에 남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시장임금과 비교하여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부들의 가사 노동에서의 시간당 한계 가치를 반영한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기회비용

법의 시장임금률 사용에서 편향성(bias)를 방지할 수 있는 더 합리적인 방법(Zcik and Bryant, 1983; 

김인숙, 1998)이며, 생활수준과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2. 관련 선행 연구

여성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를 전담해 왔다. 가사는 대표적인 

무급노동이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에 초기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문숙재ㆍ정영금(1984)은 가사노동의 가

치를 평가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김선희(1994)도 가사노동

의 가치평가 방법을 비교 분석했는데, 주부의 생애가사를 2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사 능력이 상실한 경우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에 따른 방법을 제시했다. 2000년대 들어 

가사노동 이외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최윤지 외(2002)는 여성농업인의 노동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이들 연구들은 노동 가치 추정을 위한 방법

론에 주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 가치 추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 노동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와 관련한 연구

이다. 김인숙ㆍ최은숙(1991)은 농촌여성의 노동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노동시간의 구조 등을 분석함으

로써 농촌여성의 노동 가치 추정을 위한 선행 연구를 수행했다. 문숙재ㆍ최민영(2002)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소개·분석하였다. 최근 이창수ㆍ김종천(2022)은 여성의 

노동 가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에 대해 검토했다.

실제 노동가치의 산출은 일반적 가사노동 외 여성농업인의 노동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먼저 가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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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이 있는 반면, 가사도우미, 가정부, 파출부, 총괄 관리자와 같은 대체직의 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둘째, 전문가 대체비용법은 시장비용방법의 하나이다. 노동을 각각의 작업영역으로 분류하여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후 각각의 작업영역에 해당하는 대체 직종의 노동시장에서 지급되는 시장임금률을 적

용하여 노동의 가치를 산출한다. 해당 노동을 대체하여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단순히 

노동량만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시장대체자의 용역 가치를 실제 알고자 하는 노동가치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노동의 가치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 방법에

는 작업영역을 분류하는 것, 대체 직업에 따른 임금률 선정 등이 어렵고 모든 작업에 전문인력을 고

용하는 것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개별 가계의 생산활동을 대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비용법이다. 이것은 주부가 취업하게 되면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 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가계 생산 혹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배분할 때 시간당 가계 생산의 한계 

가치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률과 같은 점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구임금법(reservation wage)은 shadow wage를 추정하여 노동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 여기서 요구임금은 일종의 shadow wage로서 비취업주부로 하여금 취업주부에게는 계속 노동시장

에 남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시장임금과 비교하여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부들의 가사 노동에서의 시간당 한계 가치를 반영한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기회비용

법의 시장임금률 사용에서 편향성(bias)를 방지할 수 있는 더 합리적인 방법(Zcik and Bryant, 1983; 

김인숙, 1998)이며, 생활수준과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2. 관련 선행 연구

여성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를 전담해 왔다. 가사는 대표적인 

무급노동이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에 초기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문숙재ㆍ정영금(1984)은 가사노동의 가

치를 평가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김선희(1994)도 가사노동

의 가치평가 방법을 비교 분석했는데, 주부의 생애가사를 2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사 능력이 상실한 경우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에 따른 방법을 제시했다. 2000년대 들어 

가사노동 이외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최윤지 외(2002)는 여성농업인의 노동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이들 연구들은 노동 가치 추정을 위한 방법

론에 주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 가치 추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 노동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와 관련한 연구

이다. 김인숙ㆍ최은숙(1991)은 농촌여성의 노동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노동시간의 구조 등을 분석함으

로써 농촌여성의 노동 가치 추정을 위한 선행 연구를 수행했다. 문숙재ㆍ최민영(2002)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소개·분석하였다. 최근 이창수ㆍ김종천(2022)은 여성의 

노동 가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에 대해 검토했다.

실제 노동가치의 산출은 일반적 가사노동 외 여성농업인의 노동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먼저 가사노

동의 가치 산출의 경우 서울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애실(1985), 부산의 주부가 대상인 김선희

(1990) 등이 있다. 김정희(1993)는 조사 대상을 전업과 취업, 도시와 농촌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했고, 

김인숙(1997)은 농가주부 및 남편을 대상으로 노동 가치를 분석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해서는 

유소이 외(2003)와 유소이ㆍ김경미(2003)가 가치를 추정했다.

Ⅲ.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 실증 분석

1. 추정 과정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했

다.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림 1>에 도식한 것과 같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여성어업인 노동의 구분
기초자료 수집

(설문조사 실시)

추정 방법 정립 실증분석

<그림 1>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 추정 과정

1단계는 여성어업인의 노동을 구분한다. 여성어업인은 전통적으로 가사노동 외에 어업노동도 담당

하는 2중 노동구조 하에 처해 있다. 따라서 노동을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으로 구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노동 가치 추정에는 노동시간 및 소득 등의 기초자료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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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어업인의 노동시간 및 소득 조사
7)

1) 조사 개요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기초자료의 수집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어업

인연합회8)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표본조사(sampling survey)로 이루어졌

7) 본 논문의 선행연구였던 이창수ㆍ김종천(2022)의 조사 내용을 재구성했다.

8)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국단위 여성어업인 조직이다. 회원들은 다양한 어업에 종사하면서 적극적

으로 어업에 임한다. 따라서 동 조직이 우리나라 여성어업인을 대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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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를 활용하여 배포ㆍ회수했다9). 조사 기간은 ’21년 

5/15~31, 응답자는 926명이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 하 ±3.22%이다. 

조사항목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사항, 어업 기반 및 투자, 노동시간, 소득 현황으

로 구분하고 각 범주 내 세부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어업의 특성을 감안하

여 성어기와 비성어기로 구분했다.

2) 응답자 특성

지역별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표 2>와 같다. 경남이 전국의 23.7%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강원 17.8%, 충남 14.6%, 전남 13.8% 등의 순이었다.

종사하는 어업과 관련해서는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의 89.3%가 한 개의 어업에 종사하고 있

었다. 업종별로는 어선어업이 51.6%, 양식어업 14.4%, 맨손어업 9.7%, 나잠어업이 9.2%로 나타났다10).

여타의 응답자 특성으로는 우선 연령은 60.4세로 최고 84세, 최저 29세였다. 학력은 고졸과 중졸 비

중이 전체의 75.5%였으며, 어업경력은 평균 26.2년이었다.

9) 자계식 온라인(우편) 조사로 진행했다.

10) 복수어업 종사자(10.7%)는 업종별 비중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분 응답률(%) 구분 응답률(%)

합계 100.0

단일어업
나잠어업 9.2

단일어업

소계 89.3 기타 4.4

어선어업 51.6

복수어업

소계 10.7

양식어업 14.4 2개 7.5

맨손어업 9.7 3개 3.2

자료: 조사 결과

<표 3> 응답자의 업종별 분포

구분 응답률(%) 구분 응답률(%) 구분 응답률(%)

합계 100.0 전북 5.6 부산 4.1

강원 17.9 전남 13.8 울산 2.5

경기·인천 3.5 경북 5.9 제주 8.5

충남 14.6 경남 23.7 - -

자료: 조사 결과

<표 2>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소속 수협, 어촌계, 연령, 학력, 자녀 수, 식구 수 등

어업 기반 및 투자 종사 업종, 경력, 소유 어선 및 어장, 주 생산 어종 등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성어기 및 비성어기), 어업 노동시간(성어기 및 비성어기), 

수면시간, 휴식 일수 등

소득 현황 성어기와 비성어기의 생산량 및 매출액, 연간소득, 소득 내 여성어업인 본인의 비중 등

<표 1> 조사항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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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기본사항 소속 수협, 어촌계, 연령, 학력, 자녀 수, 식구 수 등

어업 기반 및 투자 종사 업종, 경력, 소유 어선 및 어장, 주 생산 어종 등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성어기 및 비성어기), 어업 노동시간(성어기 및 비성어기), 

수면시간, 휴식 일수 등

소득 현황 성어기와 비성어기의 생산량 및 매출액, 연간소득, 소득 내 여성어업인 본인의 비중 등

<표 1> 조사항목의 구성 3) 노동시간 및 소득

노동은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으로 구분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시간을 파악한 결과, <그림 2>와 

같은 응답분포를 확인하였다. 먼저 가사노동의 경우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7시간 미만으로 응답 비중은 26.3%, 7~9시간 미만이 18.6% 등의 순이었다.

어업노동시간은 어업의 특성상 성어기와 비성어기로 구분하였다. 성어기의 경우 5~8시간이 전체 응

답의 5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4.0%의 9~12시간이었다. 비성어기 역시 5~8시간이 가장 많았

으며 응답 비중은 31.4%였다. 다음은 0~4시간으로 응답 비중은 21.8%로 나타나 성어기의 응답 비중

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간 소득에 대한 응답 분포는 <그림 3>의 좌측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다. 1~2억 원 미만의 경우도 응답 비중이 21.7%로 소득의 양극

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간 소득에서 여성어업인의 기여도, 즉 연간소득에서 여성어업인 본인의 비중은 <그림 3>의 우측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여율이 40~60%라는 응답이 전체의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8.6%의 응답 비중을 보인 20~40%였다. 기여도가 80~100%라는 응답도 전체의 16.2%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 어업노동시간

<그림 2> 노동시간에 대한 응답 분포

연간 소득 응답 분포 여성어업인의 소득 비중 응답 분포

<그림 3> 연간 소득 및 여성어업인의 소득 비중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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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 방법

여성어업인은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이라는 독립된 노동을 수행한다. 이에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는 

가사노동과 어업노동 개별 가치의 합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

여 어업노동과 가사노동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이후 둘을 합하므로 총노동 가치를 도출했다. 어업노동

의 경우 설문지의 소득에 관한 개방형 및 폐쇄형 응답으로 현시한 소득과 비중 자료를 이용하여 그 

가치를 산출했다. 반면, 가사노동은 가사노동시간과 시장임금을 이용한 총합 대체법11)을 결합하여 가

치를 추정하였다.

먼저 어업노동의 가치는 어가의 연간소득에서 여성어업인 자신의 소득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다12).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1)과 같다.

   ×                                                                       (1)

여기서 는 연간 소득, 는 여성어업인의 소득 비중임

가사노동의 가치는 다음의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더 정교한 추정

을 위해 가사 노동시간을 성어기와 비성어기로 구분하여 검토했으며, 1개월간 노동일수도 25일과 30

일로 구분하여 적용했다.






×


                                                                     (2)

여기서 

는 가사노동 시간, 


는 가정부의 임금임

가사노동시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1개월의 일수를 25일과 30일로 구분했다. 실제 휴

식, 여행 등 가사노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가사노동 가치는 이 

둘의 평균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




×



                                                   (3)

여기서  , 은 1개월의 일수를 25일과 30일로 구분한 각각의 가사노동 시간, 는 가정부

의 임금임

한편, 추정에 사용된 가정부의 시간당 임금은 가사도우미 정보 사이트(miso.kr)에서 공시한 업계 최

대액 시급 14,000원을 적용하였다.

11) 여성어업인이 행하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할 만한 직업인을 가정에서 고용할 경우 지불

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12) 어가의 연간소득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안해야 하지만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는 이번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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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가사노동 시간, 


는 가정부의 임금임

가사노동시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1개월의 일수를 25일과 30일로 구분했다. 실제 휴

식, 여행 등 가사노동이 불가능한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가사노동 가치는 이 

둘의 평균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




×



                                                   (3)

여기서  , 은 1개월의 일수를 25일과 30일로 구분한 각각의 가사노동 시간, 는 가정부

의 임금임

한편, 추정에 사용된 가정부의 시간당 임금은 가사도우미 정보 사이트(miso.kr)에서 공시한 업계 최

대액 시급 14,000원을 적용하였다.

11) 여성어업인이 행하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할 만한 직업인을 가정에서 고용할 경우 지불

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12) 어가의 연간소득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안해야 하지만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는 이번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4. 여성어업인 노동가치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가사노동가치, 어업노동가치 

그리고 총노동가치이다. 그리고 다시 지역과 업종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1) 가사노동가치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이 행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는 1인을 기준으로 연간 3,1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

별로 살펴보면 <표 4>에 정리된 것과 같다. 

먼저 여성어업인 가사노동가치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의 가사노동가치는 1인

당 연간 3,898만 원이었다. 다음은 제주로 가사노동가치는 3,735만 원이었으며, 경인과 경남도 3,400

만 원을 상회했다. 

반면, 부산의 여성어업인 가사노동가치가 2,351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울산 2,441만 원, 

강원 2,621만 원 등이었으며, 경북과 충남도 3,000만 원을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의 가사노동가치가 3,732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은 평균 이하였다. 특히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3,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선어업의 가사노동가치는 3,075만 원,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각각 2,490만 원, 2,779만 원으

로 추정되었다.

<표 4> 여성어업인의 지역별 1인당 연간 가사노동가치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강원 2,621 1,960 2,249 2,993 경북 2,698 1,615 2,239 3,157

경인 3,465 2,483 2,268 4,662 경남 3,430 2,122 3,105 3,755

충남 2,920 1,929 2,554 3,287 부산 2,351 1,801 1,741 2,960

전북 3,898 2,959 3,009 4,787 울산 2,441 1,271 1,788 3,095

전남 3,140 1,787 2,780 3,501 제주 3,735 1,444 3,362 4,107

주: χ2 검정통계량 147.047, 유의확률 0.000

자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 5> 여성어업인의 업종별 1인당 연간 가사노동가치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하한 상한

어선어업 3,075 1,962 2,873 3,276

양식어업 3,732 2,074 3,321 4,144

맨손어업 2,490 1,794 2,035 2,946

나잠어업 2,779 1,605 2,382 3,177

주: 기타를 제외하고 분석, χ2 검정통계량 40.472, 유의확률 0.019

자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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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노동가치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의 어업노동가치는 1인당 연간 2,975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6>에 정리한 것과 같다.

먼저 어업노동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인당 연간 4,638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은 

충남 4,117만 원이었다. 그러나 여타지역은 3,000만 원 미만이었다. 특히 부산, 울산, 제주의 경우 어

업노동의 가치가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 1,682만 원, 부산 1,447만 원, 울산 1,024만 원

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 분석한 여성어업인의 1인당 연간 어업노동가치는 <표 7>에 정리된 것과 같다. 업종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양식어업, 어선어업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식

어업의 어업노동가치가 4,61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선어업 3,373만 원, 나잠어업 1,402만 

원, 맨손어업 1,003만 원 순이었다.

3) 총 노동가치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의 총노동은 여성어업인이 행하는 노동 즉,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을 합한 것이다. 이러한 

총노동에 대한 가치를 지역과 업종으로 구분하여 추정했다.

<표 7> 여성어업인의 업종별 1인당 연간 어업노동가치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하한 상한

어선어업 3,373 4,912 2,885 3,861

양식어업 4,615 8,300 3,046 6,183

맨손어업 1,003 893 791 1,214

나잠어업 1,402 2,497 767 2,036

주: 기타를 제외하고 분석, χ2 검정통계량 150.303.660, 유의확률 0.000

자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 6> 여성어업인의 지역별 1인당 연간 어업노동가치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강원 2,716 2,172 2,339 3,093 경북 2,932 3,186 2,036 3,828

경인 1,600 2,031 700 2,501 경남 2,593 6,802 1,601 3,585

충남 4,117 7,123 2,813 5,421 부산 1,447 1,633 877 2,017

전북 2,900 2,337 2,142 3,658 울산 1,024 1,106 412 1,637

전남 4,638 4,341 3,763 5,513 제주 1,682 2,156 1,115 2,249

주: χ2 검정통계량 197.660, 유의확률 0.000

자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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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노동가치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의 어업노동가치는 1인당 연간 2,975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6>에 정리한 것과 같다.

먼저 어업노동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인당 연간 4,638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은 

충남 4,117만 원이었다. 그러나 여타지역은 3,000만 원 미만이었다. 특히 부산, 울산, 제주의 경우 어

업노동의 가치가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 1,682만 원, 부산 1,447만 원, 울산 1,024만 원

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 분석한 여성어업인의 1인당 연간 어업노동가치는 <표 7>에 정리된 것과 같다. 업종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양식어업, 어선어업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식

어업의 어업노동가치가 4,61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선어업 3,373만 원, 나잠어업 1,402만 

원, 맨손어업 1,003만 원 순이었다.

3) 총 노동가치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의 총노동은 여성어업인이 행하는 노동 즉,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을 합한 것이다. 이러한 

총노동에 대한 가치를 지역과 업종으로 구분하여 추정했다.

<표 7> 여성어업인의 업종별 1인당 연간 어업노동가치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하한 상한

어선어업 3,373 4,912 2,885 3,861

양식어업 4,615 8,300 3,046 6,183

맨손어업 1,003 893 791 1,214

나잠어업 1,402 2,497 767 2,036

주: 기타를 제외하고 분석, χ2 검정통계량 150.303.660, 유의확률 0.000

자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 6> 여성어업인의 지역별 1인당 연간 어업노동가치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강원 2,716 2,172 2,339 3,093 경북 2,932 3,186 2,036 3,828

경인 1,600 2,031 700 2,501 경남 2,593 6,802 1,601 3,585

충남 4,117 7,123 2,813 5,421 부산 1,447 1,633 877 2,017

전북 2,900 2,337 2,142 3,658 울산 1,024 1,106 412 1,637

전남 4,638 4,341 3,763 5,513 제주 1,682 2,156 1,115 2,249

주: χ2 검정통계량 197.660, 유의확률 0.000

자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여성어업인의 총노동가치는 1인당 연간 5,375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 총노동가치 추정 결과는 

<표 8>에 정리한 것과 같으며, 평균보다 총노동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남, 충남, 전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1인당 연간 총노동가치는 6,619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

남은 6,558만 원, 전북 6,412만 원이었다. 경남과 경북은 5,000만 원대, 강원, 제주, 경인은 4,000만 원 

대의 총노동가치를 보였다. 반면, 부산과 울산은 각각 3,522만 원, 3,160만 원으로 전남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성어업인의 총노동가치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과 같이 업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경우 추정된 여성어업인의 총노동가치보다 높았지만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그렇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식어업의 경우 총노동가치는 1인당 연간 7,22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

선어업은 5,767만 원으로 다음이었다.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각각 2,968만 원, 3,616만 원으로 분석

되었다. 이들 두 어업의 총노동가치는 양식어업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 집단별 노동가치 추정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여성

어업인의 노동을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다. 이것을 실제 여성어업인 

<표 9> 여성어업인의 업종별 1인당 연간 총노동가치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하한 상한

어선어업 5,767 5,338 5,258 6,276

양식어업 7,220 8,394 5,716 8,725

맨손어업 2,968 2,096 2,489 3,447

나잠어업 3,616 2,712 2,987 4,244

주: 기타를 제외하고 분석, χ2 검정통계량 77.658, 유의확률 0.000

자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표 8> 여성어업인의 지역별 1인당 연간 총노동가치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 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강원 4,596 2,877 4,113 5,078 경북 5,268 3,709 4,256 6,280

경인 4,210 3,335 2,802 5,618 경남 5,273 6,928 4,302 6,244

충남 6,558 7,781 5,163 7,953 부산 3,522 2,940 2,556 4,489

전북 6,412 4,672 5,008 7,815 울산 3,160 1,792 2,269 4,051

전남 6,619 4,650 5,756 7,482 제주 4,531 2,600 3,915 5,146

주: χ2 검정통계량 105.342, 유의확률 0.000

자료: 본 연구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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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적용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추정이 가능하다13). 이것은 정책 대상인 여성어

업인의 실제 가치를 가늠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집단은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성

어업인 전체, 여성어업경영주,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원이다. 각 집단의 규모는 농어업총조사 및 한국여

성어업인연합회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먼저 여성어업인은 약 5만 명이며, 이들의 가사노동 가치는 1조 5,567억 원이다. 그리고 어업노동 

가치를 포함한 총노동 가치는 4조 3,910억 원에 달한다. 여성어업경영주의 경우 약 1만 명이다. 가사

노동 가치와 총노동 가치는 각각 3,113억 원, 8,782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원은 

2020년 현재 8,338명이다. 이 집단의 가사노동 가치는 2,596억 원이었으며, 총노동 가치는 7,323억 원

이었다.

Ⅳ. 결  론

1. 연구의 결과 및 의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사적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어업인들도 기존의 단순 어업노동자에서 더 전

문적인 어업지식과 기술로 체화되어 다양한 산업변화에 적응이 가능한 고도화된 전문어업경영인으로

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 어가소득 증가추세 둔화, 도시와의 문화적 격

차 확대, 유아 및 청소년 교육 여건 취약, 노후대책 미흡, 가사노동부담 증대,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어업작업 등은 여성어업인의 실질적인 성장에 장벽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열악한 어촌 현실에서 여성노동력의 활용도가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즉 어촌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경

제라는 거버넌스의 운영 주체요 핵심적인 힘으로서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는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인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정도였으며, 인접 분야

에서 시도되었던 방법론에 대한 검토조차 해당 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지속적인 여성어업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

다14). 하지만 여성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어업에 참여해 왔음에도 이들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는 등

13) 중심극한정리 첫 번째 특성을 이용, 표집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근사적으로 일치하므로 표집분포의 (가사, 어

업, 본인의 노동가치 평균을 사용한 지역별, 업종별, 전체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여성어업인수, 여성어업경영

주수, 한여련회원수와 노동가치 연평균을 이용하여 총가치를 추정하였다.

14) 실제 정부는 2022년에 10월 10일을 법정기념일인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했다. 

구 분 기 준 가사노동 가치 총노동가치

여성어업인 50,000명 1조 5,567억 원 4조 3,910억 원

여성어업경영주 10,000명 3,113억 원 8,782억 원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원 8,338명 2,596억 원 7,323억 원

<표 10> 여성어업인 집단별 노동가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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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지속적인 여성어업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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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제 정부는 2022년에 10월 10일을 법정기념일인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했다. 

구 분 기 준 가사노동 가치 총노동가치

여성어업인 50,000명 1조 5,567억 원 4조 3,9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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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여성어업인 집단별 노동가치 추정 결과 의 움직임이 없었기에 정책적 중요도가 과소평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어업인의 변화된 위상과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표는 어촌 사회의 노동구조와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서 수산업 전체의 가치를 여성어업인의 부분적인 노동가치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

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어업인의 노동 가치를 왜 추정해야 하는가 하는 이

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어업인의 노동은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의 이중 노동구조에 처해 있다. 이에 가사노동과 어업노

동을 각기 추정했고, 총노동가치를 산출했다. 그리고 집단을 구분하여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추정 결과, 여성어업인의 총노동가치는 4조 4,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동안의 총어업생산액인 9조 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는 지역적,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지역별

로는 충남, 전북, 전남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가 여타지역에 비해 높았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동가치를 기록했는데, 김, 전복과 같은 고가의 품종 양식 등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반면, 부산ㆍ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가치를 기록했다. 해당 지역은 대도시이며 연안어업보

다 근해어업이 발달했으나 연안어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영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어업소

득 자체가 여타지역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도 부산ㆍ울산과 같이 여성어업인의 노동가

치가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제주지역의 특성 상 해녀의 비중이 높은데,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생산성

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의 노동가치가 여타어업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양식어업의 연간소득이 여

타 어업에 비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의 노동가치는 양식어업

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아 업종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성어업인의 노동을 가사노동과 어업노동으로 구분하고 그 가치를 추정했다.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도가 거의 없었음을 감안하면 향후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정책 수립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어업노동가치의 추정에서 

연간소득과 연간 어업소득을 같다고 간주함에 따라 어업노동가치가 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초 자료 조사의 어려움에 의한 것으로 향후 더 정밀한 자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어촌이 직면한 인력난 등을 감안하면 여성인력의 활용은 향후 어촌의 지속적인 유지 등에 매우 중

요하다. 하지만 여성어업인 정책은 농업 부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전

담 인력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 내 여성어업인 정책 전담 

인력의 배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 노동의 정체성도 재확립해야 한다. 현재 어촌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

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인지, 또는 6차 산업화로 어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력의 하

나로 볼 것인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남성인력의 부족분을 대체하는 의미의 여

성인력과 변화된 어촌 구조에서 6차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은 그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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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어업인과 관련한 통계의 확충이 요구된다. 여성어업인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농업부문에는 이미 5년 

주기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수산부문에서도 조속히 관련 통계가 개발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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